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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6. 21.(금) 석간 배포 2024. 6. 20.(목) 16:00

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
외국인 계좌개설 실적 점검

- ‘23.12월 이후 새로이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을 
통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, 금융회사를 통한 계좌개설 가능 
→ 6개월간 1,400여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기여

- 제도 개선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한 
보완 조치 시행

  ’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(IRC*)로 인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

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, 자본시장법 

시행령을 개정하여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

’23.12.14일부터 폐지하였다. 이에 따라,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

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**(법인), 여권번호(개인) 등을 식별수단으로 하여 금융

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.

  * IRC(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)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등을 투자 또는 

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(‘92년 외국인 주식투자허용시 도입)

 ** LEI(Legal Entity Identifier) :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(’11년 G20 도입)

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만 6개월(’23.12.15~‘24.6.12)간 실적을 

점검한 결과 LEI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은 

1,432건으로, 36개 증권사·은행을 통하여 법인 1,216개, 개인 216개의 계좌를 

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 

~400건에 달하고 있으며,  ’23년도 IRC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

감안할 때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

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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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, 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

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

이루어지고 있으며,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

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”고 평가하면서, 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

모니터링하겠다”고 밝혔다.

<참고 : 여권번호·LEI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현황>

(단위 : 건)

 '23.12월
(12.15~)

'24.1월 '24.2월 '24.3월 '24.4월 '24.5월 '24.6월
(~6.12)

합계

개인 : 여권번호 25 15 39 41 23 60 13 216

법인 : LEI 2 41 121 264 347 334 107 1,216

합계 27 56 160 305 370 394 120 1,432

  한편, 금융당국은 그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의 시장 의견을 

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왔으며, 이 

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완 방안을 

마련하여 시행하였다. 

 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(6.21일)하여, ①해당 국가의 

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‘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’를 제출하기 

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*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

수 있도록 하고, 

  * (기존)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가 필요한 LEI Level 1만 인정

  → (개선) 해당국에서 별도의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LEI Level 1을 발급받기 어려운 

법인의 경우(Level 2~3)에는, 과세당국의 과세서류 등의 제출을 통한 계좌개설 허용

〈참고 : LEI 단계별 구분〉

LEVEL 1 공신력 있는 등록당국이 발급한 자료에 근거해 기본정보*가 모두 검증

LEVEL 2 공신력 있는 등록당국이 발급한 자료에 근거해 기본정보가 일부 검증

LEVEL 3 법인 등이 제출한 자체자료에만 근거해 정보 검증

      * 법인 등이 다른 법인 등과 구별되는 기본 데이터(법인명, 법인 주소, 법인형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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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②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

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*하기로 하였다.

  * (기존) 공증 받은 위임장 제출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

   → (개선) LEI Level 1 외국법인 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외국

법인의 경우, 아포스티유 생략 가능

 ※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조

(https://www.kfb.or.kr, 공시·자료실-자료실-기타자료)

 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

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

<총괄>

금융위원회

자본시장과

책임자 과  장 고상범 (02-2100-2650)

담당자 서기관 김영대 (02-2100-2651)

<협조> 금융위원회

은행과

책임자 과  장 이진수 (02-2100-2950)

담당자 사무관 이수암 (02-2100-2676)

금융감독원

자본시장감독국

책임자 국  장 서재완 (02-3145-7580)

담당자 팀  장 박재영 (02-3145-7590)

한국거래소

유가증권시장본부

책임자 본부장보 정규일 (02-3774-8505)

담당자 부  장 송기명 (02-3774-8580)

한국예탁결제원

투자지원본부

책임자 본부장 이재철 (051-519-1444)

담당자 부  장 김종현 (051-519-1780)

금융투자협회

증권·선물본부

책임자 본부장 천성대 (02-2003-9013)

담당자 부  장 진양규 (02-2003-9100)

전국은행연합회

수신자금·혁신그룹본부

책임자 본부장 이인균 (02-3705-5185)

담당자 부  장 여인채 (02-3705-57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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